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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perceived level of professionalism of physical therapy student who experienced clinical practice.

          

          
            Design
            Cross-sectional study.

          

          
            Method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conducted for 3 months from March to June, 2017, and randomly selected physical therapy student who experienced clinical practice in Chungnam-Do. The 138 students in cross-sectional survey were done via Korean of Professionalism In Physical Therapy: Core Values (PPTCV). The questionnaire data analyzed by SPSS 19.0 version.

          

          
            Results
            The mean scores of PPTCV were accountability 41.34±0.83, altruism: 19.67+0.90, compassion/caring 43.82±0.81, excellence 45.57±0.80, integrity 43.69±6.16, professional duty 28.67±4.70, and social responsibility 45.84±7.64.

          

          
            Conclusion
            Physical therapy students who experienced clinical practice had overall high sc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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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노령인구의 증가와 현대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최적의 신체 활동 상태를 유지 증진하기 위하여 신체의 기능적 능력 향상, 유지 및 회복에 기여하는 물리치료사의 전문직업성이 강조되고 있다(Deborah와 Kathy, 2018; 배영현, 2018; Jason 등, 2017).

      선진국에서는 물리치료사의 전문직업성이 직업만족과 업무 수행에 있어 영향을 미치므로 양질의 물리치료사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대학 교육에서부터 학생들 스스로가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각 및 인지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이광재, 2018; Heo, 2015).

      미국물리치료사협회(American Physical Therapy Association; APTA)는 물리치료사에 의해 공동체 및 개인의 건강이 효과적으로 향상되기 위해서 다양한 전문가와 소통 및 협업하며 책임성, 윤리, 돌봄, 애타주의, 우수성 등의 전문직업성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전문직업성을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Professionalism in Physical Therapy: Core Values (PPTCV)를 개발 및 도입하고 있다(APTA, 2015).

      최근 국내에서 산재전문병원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APTA의 PPTCV 자가 평가도구를 이용한 신뢰도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서 한글판PPTCV는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배영현, 2018). 그러나 임상실습을 경험한 물리치료 전공 학생들이 임상경험을 통하여 올바르게 전문직업성이 정립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임상실습 경험한 물리치료 전공 학생들에게 한국어판 PPTCV 자가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물리치료 전공 학생들의 전문직업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2017년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진행하였으며, 최소 2개 기관 및 8주 이상의 임상실습을 경험한 충남 지역의 물리치료 전공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본 설문의 참여 의사를 가진 2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 방식은 학교에 방문하여 연구자가 직접 배포하고 회수하는 방식을 이용하였다. 총 200부 중 누락 된 내용이 있는 설문은 제외하여, 최종 138부를 분석하였다.

      

      
        2. 측정도구
        PPTCV는 7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항목은 총 68문항으로 구성되며 이타심 5문항, 우수성 11문항, 연민/돌봄 11문항, 진실성 12문항, 책무 10문항, 사회적 책임 12문항, 직업적 의무 7문항으로 되어있다. 총점수는 최소 68점부터 최대 340점의 범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문직업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문항 평가의 수준은 리커트 (Likert) 5점 척도를 구성되어 있다.

        7개의 하위영역은 활동에 의해 이루어지는 책임에 대한 능동적 수용 절차인 책무, 환자(고객)의 요구를 우선시 하는 이타심, 돌봄은 걱정, 공감, 다른 가치나 요구를 숙고하는 연민/돌봄, 새로운 지식을 개발하는 일의 실행 부분인 우수성, 당신이 왜 하는지 이유를 설명하는 진실성, 사회의 건강에 헌신하는 직업적 의무, 공공 목적과 전문가 간에 믿음을 보여주는 사회적 책임으로 이루어져 있다.

        배영현(2018)의 선행연구에서 APTA로부터 PPTCV 자가 평가도구를 한국어판으로 번역사용에 대한 허가 받아 번역 전문가와 물리치료 전문가에 의해 한글 번역 및 역 영어 번역을 통해 검증된 한글판 PPTCV를 이용하였다.

        물리치료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판 PPTCV 자가 평가도구의 내적 일치 신뢰도 알파 계수(Cronbach’s ɑ)값은 0.861이었고 하위영역은 책무 0.896, 이타심 0.797, 연민/돌봄 0.870, 우수성 0.908, 진실성 0.898, 직업적 의무 0.802, 사회적 책임 0.860으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1>.

        
          표 1. 
				
          

          
            한국판 PPTCV의 내적 일치 신뢰도
          
          

        

        
          
            
              	영역
              	Cronbach’s ɑ
            

          
          
            	합계
            	0.861
          

          
            	책무 영역 (10)
            	0.896
          

          
            	이타심 영역 (5)
            	0.797
          

          
            	연민/돌봄 영역 (11)
            	0.870
          

          
            	우수성 영역 (11)
            	0.908
          

          
            	진실성 영역 (12)
            	0.898
          

          
            	직업적 의무 영역 (7)
            	0.802
          

          
            	사회적 책임 영역 (12)
            	0.860
          

        

        

      

      
        3. 자료분석
        본 연구대상자의 성별, 나이는 빈도(%) 분석, PPTCV의 영역별 총점수 및 평균 점수는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내고 SPSS 19.0 버전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Ⅲ. 결 과
      대상자 138명 중 여자는 69명, 남자 69명이며 연령은 20-22세 68.1%, 23-25세 26.0%, 26-28세 5.9%였다<표 2>.

      
        표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38)

        
        

      

      
        
          
            	항목
            	분류
            	대상자수(%)
          

        
        
          	성별
          	남
          	69 (50.0)
        

        
          	여
          	69 (50.0)
        

        
          	나이(세)
          	20 이상 ~ 22 이하
          	94 (68.1)
        

        
          	23 이상 ~ 25 이하
          	36 (26.0)
        

        
          	26 이상
          	8 (5.9)
        

      

      

      한국어판 PPTCV의 영역별 평균 점수는 책무 4.13±0.84, 우수성 4.14±0.81, 직업적 의무 4.07±0.87, 이타심 3.93±0.45, 연민/돌봄 3.99±0.82, 진실성 3.99±0.88, 사회적 책임 3.68±0.97로 총합계의 평균은 27.93±5.64이었다<표 3>.

      
        표 3. 
				
        

        
          PPTCV의 하위항목별 평균 점수 
          (N=138)

        
        

      

      
        
          
            	영역 (문항수)
            	배점
            	평균 점수 (평균±표준편차)
          

        
        
          	합계
          	35
          	27.93 ± 5.64
        

        
          	책무(10)
          	5
          	4.13 ± 0.84
        

        
          	이타심(5)
          	5
          	3.93 ± 0.45
        

        
          	연민/돌봄(11)
          	5
          	3.99 ± 0.82
        

        
          	우수성(11)
          	5
          	4.14 ± 0.81
        

        
          	진실성(12)
          	5
          	3.99 ± 0.88
        

        
          	직업적 의무(7)
          	5
          	4.07 ± 0.87
        

        
          	사회적 책임(12)
          	5
          	3.68 ± 0.97
        

      

      

      그리고 한국어판 PPTCV의 영역별 총점수의 평균은 책무 41.34±0.83, 이타심 19.67±0.90, 연민/돌봄 43.82±0.81, 우수성 45.57±0.80, 진실성 47.88±0.79, 직업적 의무 28.50±0.86, 사회적 책무 44.04±0.88로 총합계의 평균은 270.82±5.87이다<표 4>.

      
        표 4. 
				
        

        
          PPTCV의 하위항목별 총점수 
          (N=138)

        
        

      

      
        
          
            	영역 (문항수)
            	배점
            	평균 점수 (평균±표준편차)
          

        
        
          	합계
          	350
          	270.82 ± 5.87
        

        
          	책무(10)
          	50
          	41.34 ± 0.83
        

        
          	이타심(5)
          	25
          	19.67 ± 0.90
        

        
          	연민/돌봄(11)
          	55
          	43.82 ± 0.81
        

        
          	우수성(11)
          	55
          	45.57 ± 0.80
        

        
          	진실성(12)
          	60
          	47.88 ± 0.79
        

        
          	직업적 의무(7)
          	35
          	28.50 ± 0.86
        

        
          	사회적 책임(12)
          	60
          	44.04 ± 0.88
        

      

      

    

    

  
    
      Ⅳ. 논 의
      본 연구는 임상실습 경험한 물리치료 전공 학생들에게 한국어판 PPTCV 자가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물리치료 전공 학생들의 전문직업성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한국어판 PPTCV의 내적 일치 신뢰도 알파 계수 값의 총평균은 0.861이었고 하위척도 점수의 범위는 0.797-0.908이었다. 물리치료사를 대산으로 선행 연구에서 PPTCV의 하위척도 점수에 대한 알파 계수의 범위는 0.69-0.94(Deborah와 Kathy, 2018), 0.713-0.934(Jason 등, 2017), 0.845-0.901(배영현, 2018)로 본 연구와 비슷한 값을 보이며 한국판 PPTCV의 내적 일치 신뢰도는 선행 연구와 같이 우수하게 나타나며 전문직업성을 측정하는데 적절한 도구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한국어판 PPTCV의 전체 평균은 3.99점으로 우수한 전문직업성을 보였고 하위항목 모두에서 리커트 척도의 보통(3점)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국내에서 다른 전문직업성 평가 도구이지만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수행한 선행연구에서 전문직업성의 평균 점수는 치과위생과 학생 3.02-3.59, 졸업학년 간호학생 3.43(전현선 등, 2015; 함연숙 등, 2011)를 보이며 절대적으로 평가할 수 없지만 본 연구에서 임상실습을 경험한 물리치료 전공 학생들의 직업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국내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은 업무를 즐기며 동기부여가 되는 셀프리더쉽의 자연적 보상 전략 높은 성향이 있고(김은주와 이한숙, 2017),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어 본 연구에서도 높은 직업전문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한국어판 PPTCV 자가 평가도구 하위영역별 총점수의 평균은 책무 41.34점, 이타심 19.67점, 연민/돌봄 43.82점, 우수성 45.57점, 진실성 47.88점, 직업적 의무 28.50점, 사회적 책임 44.04로 총점수의 평균은 270.82점으로 나타났다. PPTCV를 이용하여 인도의 물리치료 전공 학생의 전문직업성을 분석한 선행연구에서 하위항목 총점수의 평균은 책무 40.36, 이타심 17.98점, 연민/돌봄 43.65점, 우수성 44.01점, 진실성 43.69점, 직업적 의무 28.67점, 사회적 책임 45.84로 총점의 평균점수는 268.65를 보였다(Hata와 Megha, 2020). 본 연구의 PPTCV 총점은 인도의 물리치료 전공학생 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우수성, 진실성, 사회적 책임 항목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사회적 책임은 3.68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국내 임상의 물리치료사의 전문직업성은 보통 이상 수준으로 높지 않게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 물리치료사들은 물리치료의 독립적인 개원을 위한 법률적 개정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개정에 필요한 전문직업성은 크게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김동훈과 손명주, 2015). 그러나 직업 이미지를 형성함에 있어서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은 임상의 물리치료사들에 의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김은애 등, 2013), 다른 의료 직종에 비해 신분보장 측면에서 미약한 상황이더라도(김은주와 이한숙, 2017), 학생들의 올바른 전문직업성을 갖추고 성장해서 국내 물리치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본보기인 임상 물리치료사의 질적 강화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신지영과 조병희, 2019)을 포함한 전문직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

      아울러 국내 물리치료 전공 학생들이 졸업 후 임상에서 높은 전문직업성을 유지하고 전문가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물리치료 학생들의 스스로의 동기부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김은주와 이한숙, 2017).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교육에서부터 물리치료사로서 자기 목표설정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고(김은주와 이한숙, 2017),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 높은 윤리적 원칙 고수, 사회의 건강과 안녕을 위한 기여에 대한 전문직업성을 대학 교육에서부터 강조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Ⅴ. 결 론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국내 임상실습을 경험한 물리치료 전공 학생들의 전문직업성이 비교적 높은 인식을 가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국내 물리치료의 통합적인 전문직업성 분석을 위해서는 학생, 물리치료사, 교육자, 연구자의 다각적인 전문직업성 연구가 요구된다. 특히, 학생을 대상으로는 임상실습 기관의 종류, 기간 등 의 경험 차이에 따른 전문직업성 분석과 국내 여건을 감안하여 향후 훌륭한 임상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을 길러주기 위해 지속적인 전문직업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 도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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